
 

 고령화사회 노인 주거실태와 주거의식

◦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, 2019년에 고령사회, 

2026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망되고 있음

◦ 고령화의 진 에 따라 경제․사회 으로 많은 여건변화가 상됨

출산력 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인구의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세 간 갈등이 

심화될 가능성 증가

노인의 사회참여욕구 증 , 소비  투자 축으로 경제성장 둔화, 실버산업

의 등장

가족기능 약화로 빈곤노인계층의 양산 우려, ‘가족 심의 노인문제 해결’에

서 ‘국가의 역할 증 ’가 요구될 것임

◦ 노인가구의 주거상황은 일반가구보다 열악하고, 특히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

부가구의 주거복지수 은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음

노인가구의 자가거주비율은 높으나 오래된 단독주택에 조 하게 거주하며 

주거이동이 매우 음

노인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노인주택 재고가 으로 부족함

◦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수가 지속 으로 증 할 망이며, 설문조사에

서도 앞으로 자녀가구와 따로 살겠다는 희망이 차 증가 

◦ 고령화의 진 으로 노인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두될 우려가 있으며, 이

에 응한 노인주거정책의 수립이 시 한 실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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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령화 황과 여건변화 망

◦ 2000년 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체인구의 7.2%에 달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

입1)하 고, 향후 고령화가 속히 진 될 망임

통계청의 인구 망에 의하면 2019년에 고령사회, 2026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

로 보임

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, 노인인구 비 이 7%→14%에 

도달하는 시간이 일본보다도 5년이나 짧은 19년에 불과해 고령화 속도가 가장 속

한 나라에 속함 

◦ 고령화의 진 에 따라 경제․사회 으로 많은 여건변화가 상됨

출산력 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인구의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부담의 정성, 형평성 

등 세 간 갈등 심화 상

건강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계층의 사회참여욕구가 증 할 망

소비  투자 축으로 경제성장 둔화, 실버산업의 등장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향 

증

가족기능의 약화로 빈곤노인계층의 양산이 우려되며, ‘가족 심의 노인문제 해결’에

서 ‘국가의 역할 증 ’가 요구될 것임

2. 노인가구수의 변화

□ 노인가구의 독립세  구성 증

◦ 노인가구2)수는 2000년 재 173만 4천 가구로 체 가구수의 12.1%에 달하며 1990년

에 비하여 47.8% 증가

노인1인가구  노인부부가구는 76만 7천 가구로 체 가구의 5.4%, 노인가구의 

1) ‘고령화사회’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 이 체인구의 7%를 넘어서는 경우를 말하며, ‘고령사회’는 14%를, ‘ 고령사회’

는 20%를 넘어서는 경우를 말함

2)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



44.2%에 달하며, 1990년에 비해서 2.6배로 증

특히 농 의 경우, 이들 가구의 비 이 매우 높음

◦ 향후 20년간 체 가구수는 14.2% 증가할 것임에 반하여 노인가구주 가구는 56.1% 증

가할 망임

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수는 4.3배로 증가할 망

3. 노인가구의 주거실태

□ 노인가구의 소득은 감소하나 자가보유는 높은 수

◦ 가구소득은 40  후반에 가장 높고 50  후반 이후 감하지만, 자가보유율은 60 까

지 차 증가하다가 65세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임

노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체가구보다 낮은 수 이며

특히 노인1인가구 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도시 최 생계비 미달가구비 이 각각 

56.3%  35.2%로 매우 높음

□ 노인가구의 주거상황은 일반가구보다 열악

◦ 노인가구는 자기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나 오래된 단독주택에 조 하게 거주하며 

주거이동이 매우 음

노인만으로 구성되거나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주거수 이 더욱 열악

자가거주율은 76.0%로서 일반가구(54.2%)보다 높으며, 읍면부는 90.6%, 동부는 

66.6%로 도농간 격차가 큼

노인가구의 상당수(67.7%)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, 특히 농어 에 거주하는 

노인가구의 91.6%, 노인1인가구는 95.4%가 단독주택에 거주

방당거주인 수는 1.33명으로 일반가구(0.92명)보다 상 으로 조 함



<그림>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주거실태 비교

주거시설수 은 일반가구에 비해서 상 으로 열악하며, 특히 읍면부의 노인1인가

구 주거시설수 은 수세식 화장실, 온수목욕시설, 상수도 부문 등에서 매우 낙후되

어 있음

노인가구는 상 으로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음

 ∙ 45세 이 에는 10년이 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5% 미만이었으나

 ∙ 65세 이상에서는 30% 로 증가하며

 ∙ 85세 이상의 고령자는 반 정도가 10년이 넘는 주택에 거주

□ 노인1인가구  노인부부가구의 주거복지수 이 더욱 열악

◦ 노인가구는 주택의 성(adequacy)  노인 근성(accessibility), 주거소비량의 합성

(suitability), 주거비부담능력(affordability) 등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 에 그치고 있음

 ‘노인 1인가구’, ‘노인부부가구’, ‘노인세 주와 미성년가구’의 경우 노후도가 높은 

주택에 거주

출입문과 복도의 넓이는 비교  잘 설치되어 있으나, 특히 ‘계단이나 문턱’, ‘응

벨’, ‘경비실 호출’ 등 안 장치는 거의 설치되지 않음

노인가구의 6.6%가 방당 2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, 이는 일반가구의 5.9%보다 높

음. 특히 미성년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는 주거조 도가 매우 높음



최 소득계층에 속하는 노인가구의 주거비부담이 과 함

 ∙ 서울의 경우 제1오분 의 주거비부담이 66.9%로 매우 높고 제5오분 에서는 

11.4%로 하락

 ∙ 특히 ‘노인1인가구(37.3%)’, ‘노인부부가구(31.9%)’의 주거비 부담이 과다

4. 노인가구의 주거의식   

□  자녀와 따로 살겠다는 희망이 차 증  

◦ 노인 독립세  구성 비율이 차 증 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자녀와 따로 살겠다는 

희망이 차 증

자녀가구와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가구는 59.9%로서 재의 독립거주율인 43.9%를 

크게 상회함

주거의식의 소득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. 노인가구  최 소득계층의 

경우 8.7%만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나, 최고소득계층의 경우 97.3%가 자녀와 동

거3)하고 있음

자녀와 동거희망은 제1오분 의 경우 15% 안 이고, 제5오분 의 경우 75%로 높으

나 반 으로 독립거주희망이 크게 증 하고 있음

□ 노인복지주택에 한 선호도는 별로 높지 않음

◦ 노인가구의 50.4%가 일반주택에서 독립된 생활을 원하며, 노인복지주택에 한 선호

는 3.3%로 낮음 

노인복지주택 선택시 ‘입주비용’, ‘의료서비스 제공’의 순으로 고려

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‘경제  능력 부족’, ‘ 재 집에 만족’이 높은 응답률을 

보이고, ‘자녀들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싫어서’, ‘자녀반 ’라는 응답은 소득이 높을

수록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음

3)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의 경우 상 으로 고소득일 수 있으나, 소득이 낮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됨



□ 종합 인 노인주거정책의 수립이 시

◦ 노인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정책수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

공공임 , 3세  동거형 주택, 노인복지주택, 노인양로시설 등의 공 확 , 주거비 

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요가 표 되고 있음

주택개보수에 한 요구는 상 으로 낮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주택수요가 신규수

요에 치우쳐 있고, 재의 주거상태에 익숙해져서 변화를 꺼리는 노인의 특성을 반

한다고 보임

◦ 고령화의 진 , 노인1인가구  부부가구의 증 , 노인문제의 국가부담증  등에 

비추어 볼 때, 열악한 노인주거수 을 이 로 방치할 경우 향후 노인주거문제가 사회

문제로 두될 우려가 있음. 이에 비한 종합 인 노인주거정책의 수립이 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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